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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 워드 클라우드(Word Cloud) 분석 

02. 이슈 트렌드 분석 

2017년 2월 ~ 3월 2개월 갂 비관세장벽 관련 

기사를 수집, 분석한 결과 미국, FSVP, FSMA, 

DUNS, FDA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

주요 키워드 :  

미국, FSVP, FSMA, DUNS, FDA 등 

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,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 

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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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 FDA, DUNS 번호를 FSVP 고유시설 식별번호로 인정 

 

미국 식품의약국(FDA)이 DUNS(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) 번호를 해외공급업체 인증 프로그램

(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s, FSVP)의 고유시설 식별번호(Unique Facility Identifier, UFI)로 공

식 인정했다. DUNS 번호는 미국의 싞용조사 전문 기업인 Dun & Bradstreet(D&B)가 개발한 9자리 수의 기업 고

유번호로, 전 세계의 사업자들이 발급받을 수 있다. FDA가 DUNS 번호를 고유시설 식별번호로 인정함에 따라, 해외 

식품을 수입하는 미국의 수입업체들은 반드시 DUNS 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. 위 개정 사항은 2017년 5월 30일부

터 시행될 예정이다. 미국 내 수입업자들은 D&B의 이메일, 전화,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DUNS 번호를 취득할 수 

있다. 
 

FDA는 식품안전현대화법(Food Safety Modernization Act, FSMA)을 통해 미국의 식품안전성 향상 및 현대적 식

품안전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식품의 생산, 가공, 포장, 수입, 유통 등 전 분야에서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. 

FSVP도 FSMA의 일홖으로, 수입식품이 미국의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가공, 생산되었음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

고 있다. DUNS 번호의 공식 인정을 통해, FDA가 수입업체를 정확히 식별하고 FSVP가 요구하는 수입식품에 대한 

안전 사항들을 보다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행 및 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  

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

03.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

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, 가공·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.  

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  

미국의 수입업체가 DUNS 번호를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, 해당 수입업체와 거래를 하는 해외 업체는 수출에 

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. 따라서,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각 수출품에 해당하는 미국의 수입

업체가 DUNS 번호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. 해외공급업체 인증 프로그램(FSVP)의 고유

시설 식별번호 관련 개정 사항 외에도,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(FSMA)의 시행으로 많은 제도가 강화 및 

개정되고 있다. 각 제도의 최종 지침 발표일 및 시행 시기가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, 정부 차원에서 관련 정보

를 취합하여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.  

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  


